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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라는느낌보다는소박하기이를데없는비엔티엔의풍경은우리나라의후미진작은도시의모습을떠올리게한다.작품은 소우

바나호텔서본아침풍경 .

사바이디라오스!

라오스는열악한경제적인환경때문인지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인지 문화 유적

지가 파괴되고 자생된 미술 문화가 찾아보

기가어려운나라다.또한유일하게미술대

학이없는나라이기도하다. 달의도시라는

뜻의 비엔티엔공항에 도착한 것은 새벽 1

시. 소우바나호텔에 도착해 다음 날 오후7

시 팍세로가는 차를 기다리기 위해 비엔티

엔거리를구경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겨울파카에서 반팔까지

각양각색의 옷차림이었고 구시가지에 자리

잡은 호텔 3층숙소에서 내려다보는 비엔티

엔시가지는3층이상되는건물을찾아보기

힘들정도로소박했다.라오스수도란느낌보

다는한국의작은지방도시를보는것같은

느낌 이었다. 일본과 프랑스, 태국, 베트남

등주변국가의영향을많이받은탓인지동

남아어디에선가본듯한기시감이들었다.

동트기가무섭게오토바이소리가요란하

다. 창문을여니교통수단인툭투기오토바

이가날카로운소리를내며 바쁘게출근하

는사람들과차량행렬에묻혀들려온다. 지

난밤엔보지못했던열대지방의나무와어지

럽게배선된전신주가외국에온걸실감나

게했다.

지난 1월15일 8박 9일 일정으로 라오스

남부팍세로떠났었다.팍세에있는,최영호

관장이 운영하는 바람의 흔적 미술관 초대

로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일정이

었다. 거제도에 있는 바람의흔적 미술관과

함평 잠원미술관 그리고 현지 라오스작가

등 20여명의작가가참여하는데시간이남

아라오스관광을하게됐다.

요즘시대에는스마트폰이절대적인필수

품이었다.아침일찍가족과의문자등연락

을위해 우리돈2000원정도주고데이터를

1주일정도쓸수있다는핸드폰유심칩을일

행인고영종선생의도움으로바꿨다(현지

화폐가치 10만원이면 라오스화폐로 87만

킴)

스마트폰이 통역을 해준다지만, 라오스

문자가없어 가게마다태국어간판이걸려

있었다. 쓰기쉬운문자를갖게해주신세

종대왕이새삼고맙게생각되었다.

버스시간이 될 때까지 점심은 각자 해결

하기로 하고 시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외국인거리 왓시사원, 빠뚜사이, 이름모를

사원등이눈에띄었다.잠깐들른야시장에

서는 한국의 만물상 시장을 보는 느낌이었

다.대부분옷가게가주류를이루고화산지

대가있는곳이라그런지 특이한광물로만

든민예품이많았다. 전통골동품등은단

돈3000원정도면살수있었다.

비엔티안은수도이면서교통의요지로루

앙프라방, 방비엥, 시판동 등 라오스 북부

여행객들이거쳐가는곳이다. 팍세로가는

버스를 타고 700Km를 달려야 하는 거리

다. 침대가갖춰진야간버스를타고이동하

는외국인은거의우리밖에없었다. 외지에

나갔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나 다른 대륙

에서온외국인도한두명눈에띄었다.

팍세에 도착하자 최영호 관장이 마중을

나와있었다.이후의일정은그의현지어통

역으로도움을받았다. 아침식사는간단한

쌀국수로 해결했다. 향신료가 첨가된 다양

한 음식은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

았다.

아침식사중에4~5명의승려들이탁발하는

모습을보게됐다.우리나라도조선말기선운

사 주변에 탁발하는 스님들이 있었다고 한

다.언젠가책에서본듯한탁발모습에서잠

시조선시대로휘귀해있는듯한착각이들었

다. 무릎을꿇고예를다하는공손함은경이

로운불교국가의이미지를떠올리게했다.

아침식사후봉고차로라오스바람에흔적

미술관으로 직행했다. 가져온 작품을 디스

플레이하고왕립수목원과 미술관주변을

산책했다.이후5분거리에있는호텔에짐을

풀고 메콩강과 다오후앙시장을 관광했다.

왕립수목원의특혜를로지어진바람에흔적

미술관은 2년전 방문 했을 때보다 건조한

탓인지상쾌한초여름날씨였다. 그러나짧

은잔디는가을같은분위기를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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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부고25회졸업

-개인전7회 그룹전

250여회

-한국미협 선묵회 탑

전 광주현대사생회 양

정회회원.송산화실운

영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초빙교수역임 및

강사(2008-2018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금봉미술관 사

직도서관사회교육원

다오후앙시장.

승려의탁발.

툭투기타고간다.

요란한툭투기오토바이소리…사바이디라오스!
<안녕하세요>


